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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‘26.5.18(월) 배포 즉시 배포 ‘26.5.18(월) 

지식재산처는 국내 농산물 생산·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

소관부처와 협의하여 K-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.

[보도내용]

’26. 5. 18.(월) 농민신문 「국산 원재료 외면한 ‘K-브랜드 인증제’ 논란」

기사에서 정부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

‘K-브랜드 정부인증제’의 인증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제품을 

포함하면 원재료의 해외 조달 확대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감소될 수 

있으며,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재배한 농산물까지 K-브랜드에 포함하는 경우,

국내 생산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외 생산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야

한다고 지적함

[지식재산처 입장] 

지식재산처는 연간 약 11조(’24, OECD 발표)에 이르는 해외에서의 가짜 

한국상품(K-브랜드 위조상품) 유통 차단을 위해 ‘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’

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
예를 들면, ①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K-화장품, 식품, 패션 분야의 

경우,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생산 제품과 

동일한 기준과 공정 하에서 생산된 제품도 K-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

있으며, ②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내 농산물의 소비나 생산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

국내에서 생산 또는 재배된 경우에만 K-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적극 

검토하고 있습니다.

지식재산처는 외부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인증 기준을

올해 6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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